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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정부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할당량이 부과되는 등 환경비용의 증가가 예상되

고 있는 가운데 부생적으로 발생되는 자원의 유효활용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다. 이에 폐

플라스틱의 순산소 가스화를 통하여 얻은 합성가스의 유효활용처를 모색하기 위하여 산업계

에서 부생적으로 생산되는 초저품위 가스의 일종인 고로가스(Blast Furnace Gas; BFG)의 

연소특성을 실험적으로 조사하였다. 고로가스는 가스조성 내 가연성분이 H2 3% 전후, CO 

22% 정도로 매우 낮고 그 외의 성분은 N2, CO2 로 이루어져 있고 발열량도 750 kcal/Nm3 

인 초저품위 가스에 속한다. 이에 비해 폐플라스틱의 순산소 가스화에서 발생하는 합성가스

는 H2 30%, CO 40%, CO2 30% 이고 발열량도 2,100 kcal/Nm3 가 넘는 상대적으로 양질의 

가스이다. 두 종류의 가스를 이용하여 확산화염에서 합성가스의 공급량 변화에 따른 화염 특

성을 살펴보았다. 실험결과 상온, 상압에서는 착화가 곤란한 고로가스를 합성가스의 공급으

로 연소가 가능함을 가시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합성가스가 고로가스의 착화원 역할을 하고 

있음을 확인하였다.  


